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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PVC의 매테리얼 리사이클에는, 균질하고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

사이클량에는 한계가 있다. 케미컬 및 써멀 리사이클의 경우는, HCl에 의한 노 및 전열관의 부

식, 혹은 다이옥신류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PVC의 열처리 시 발생하는 염소의 처리가 최대의 

과제이다.  

저자 등은 폐유리를 이용하여 염소를 중화하고, 폐PVC로부터 청정한  열분해가스 및 차를 제조

하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우선, 폐PVC는 열분해로에서 챠와 HCl로 분해된다. 분리

된 HCl은 폐유리 중의 Na 성분과 반응하여 유리 표면에 NaCl 형태로 석출된다. 한편, 챠는 에너

지로 이용하고, 알칼리가 제거된 유리는 시멘트의 원료로써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폐유리를 이용한 HCl의 중화 반응에서 유리 중의 Na 성분의 석출은 운전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

는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중화 반응에서 수증기 및 HCl의 농도와 Na 성분의 석출율에 대해 검

토하였다.  

폐유리를 이용한 염화수소의 중화에서 수증기 농도가 50% 까지는 Na 성분의 석출율이 증가하

나 그 이상 일 경우는 거의 일정한 석출율을 나타내었다. 수증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HCl의 농도

가 증가할 수록 Na 석출율은 증가하였다. 또한 수증기와 HCl이 공존할 경우에는 수증기와 HCl

의 농도와 상관없이 일정한 석출율을 보였다. 

 

  


